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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어떤 요인들이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산재

근로자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재보험패널 1∼3차 자료 5,004 관측치를 대상으로 STATA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횡단분석에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경험, 재취업, 미취업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연

령, 교육연수, 미취업,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앞의 횡단면 분석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의 연령, 학력, 경제활동 형태 등에 따라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 정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요양기간

종료 후 초기 개입 내용을 시기별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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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analyze how the utiliza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he desire for service 

utilization changes with time, to explain the factors affecting service needs and to suggest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 for injured workers. Using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ver.1∼3, this study 

analyzed 5,004 observation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ATA to examine changes over time. 

Two key findings were made: firs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age, 

educational period, ability on job performance,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re-employment and unemployment; 

second,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ccording to time were age, 

education period, unemployment, ability on job performance, and experience in using community services. That 

results we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ross-section analysi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and adjust the initial intervention contents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care on a timely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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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의 1/4 수

준인데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숫자는 세계최고라고 한다.

2016년 기준 재해율은 0.49%, 사망만인율은 0.96‰인데

이것은 산업재해 사고로 매년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

가 사망한다는 것이다. 재해율이 낮은 것도 산업재해에

대한 은폐 때문일수 있다는 추론도 제기되고있으며, 무

엇보다 산재재해의 81.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다수가 비정규직이

거나 하도급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1] 노동시장에서 취

약한 이들이 산업재해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구조

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예방에 더욱 힘

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데

있어 재활서비스는 산업재해보상서비스와 함께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는 집

중재활치료, 합병증 등 예방관리, 중증·무의탁 진폐장해

인 및 고령 산재 장애인을 위한 케어센터를 운영하는 의

료재활서비스, 심리상담, 사회적응 프로그램, 가족화합

프로그램, 재활스포츠지원 등의 사회심리재활서비스, 그

리고 원직장 복귀지원, 직업훈련, 재취업지원, 창업지원

사업 등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

고 있다. 이들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만족도

가 높은 편이고 원직복귀를 희망하는이들에게 심리재활

프로그램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복

귀나 사회복귀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사회재활서비스를

희망하였다[2].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재활서비스는 일자

리로 복귀하거나 그 이후 사회생활 적응에도 핵심적인

영향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산업재해근로자의 개별성

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둘러싸고 있는 신체적, 사

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탐색 과정으로 산재근로자

의 재활서비스 욕구의 유의미한 변화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재활서비스 지원의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관점과 산재근로자의 요양종료후 시기

에 따른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재활서비스 이용 현황

을 살펴보고 재활서비스에 대한 필요 정도가 시간에 따

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제공되고 있는 재활

서비스가 산업재해 근로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일치하는

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재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직업복귀 뿐 아니

라 사회복귀에도 영향을 주는 산재근로자 대상 재활서비

스 이용실태 분석과 함께 재활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변화가 있다면 어떤 요인들이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 변

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산재근로

자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는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1조 제1항 목적에 ‘재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8년 7월부터 직업재활 급여를 도입하였다. 직업훈련,

직장 복귀 지원,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지원 등의 급여

로 산재근로자들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데, 2008년 10월부터산재 근로자 1:1 사례 관리 제공

을 목표로 맞춤 서비스 도입하였으나 원활한 공급이 어

려워 2011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체계를 갖추었다[2].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

지 촉진을 위하여 요양초기단계부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요양재활보상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

합서비스를 말한다[3].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사회재활

은 산재 장애인의 사회공동체 생활 및 참여에 있어서 가

능한 한어려움없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있도록지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 자립생활, 직업

준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직업복귀 및 사회참여를 지

원한다.

산업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 관련 연

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최

근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서비스의 직업복귀, 생활만족

도 등과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

다[4-6].

먼저 재활서비스의 의의와 관련하여 조성재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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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산재로 인해 발생한질병과 상해의 결과 손상

된 기능회복에 필요한 재활치료, 장애에 대한 심리 사회

적 적응과 장애수용 촉진,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한

직업복귀 활성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이 산재 재활서비스는 의료적, 사회심리적, 직업적 측

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필요로 한다

[2]. 그리고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 입장에서 핵심 재

활서비스는 직업훈련일 것이다. 직업훈련은 산재로 인해

손실된 노동 생산력을 회복함과 동시에개인적인 직업경

험을 되살려 줌으로써 직업복귀에 대한욕구를 강화시키

고 사회적응 자신감을 고취시킨다[7].

재활서비스 관련 변수와 심리학적 요인이 성공적인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8],

산재보험에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들의 재활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

으로 저조하게 나타난다. 제1차 산재패널 조사 결과, 직

업 복귀자 중직업과관련된내용을상담받은 비율은 전

체 대상자의 25.6%에 머물렀고, 작업능력 평가 및 직업

복귀소견서를 받은 비율은 8.8%, 요양종류이후 교육및

직업훈련 받은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

한편 산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원직장으로 복귀한

이들을 대상으로 재활사업 정보격차가 직무와 일상생활

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연구에서[9] 재활 프로그램 정

보격차가 낮아질수록 원직장에 복귀한 사람의 직무만족

과 일상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김은하의 연구에서는[10] 요양기간, 장해등급, 재

활서비스 필요성 정도를 산재 요인으로 묶어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와 삶

의 질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재활서비스 필요성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재활서비스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재활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것

은 신체적 건강상태를 반영할 뿐 아니라 재활서비스를

통해 필요가 충족된다면 산재근로자의 삶의질 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윤진·이다미(2015)의 연구에서 재활서비스 이용 욕

구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가궁극적으로 산재

근로자의 정신건강 상태 내지 심리적상태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개개

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는 것과 이들의 현실적인 필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

고 있음을 방증한다[8]. 그리고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가

성공적인 직업복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이용했더라도 직장에서의 삶의 질에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재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

하는 두 연구가 있다. 먼저, 장유미·염동문의 재활서비스

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11] 결과에

서 의료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면 직업재활서

비스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고,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면 일상생활만족이 높아지고, 심리사회재

활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

서비스가 일상생활만족에 간접효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치료 후 장

애를 갖게 된 산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지만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

재활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재활서비스가 필요함

을 확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산재재활서비스를 종합적인

조합의 욕구로 이해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공하는 전동

일·김상용의 연구에서는[12]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이

용의향을 기준으로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

리고 첫 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 후속 재활서비스 욕구

나 이용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분석과 함께 욕구 하위

유형에 따라 특정 산재재활서비스에 선호도 집단이 형성

될 수 있으며, 장해 경중, 성별, 산업분야 등에 따라 재활

서비스에 대한 다른 지향점을 가질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산재재활서비스와 그것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과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

한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를 정태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

다. 이는 직업복귀와 사회복귀에 대한 긴급하고도 강력

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재활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가 역동적일 수 있는 산재근로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

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료 후 재활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과 함께 재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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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이용 욕구의 변화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제시

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공급 논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욕구 변동에 대하여 분

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자료는 산재보험패널이다. 산

재보험패널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산업근로자 및

산재보험제도 환경의 특성과 장·단기 변화를 반영하고,

산재보험서비스의 정책욕구, 정책 효과 등의 논의를 위

해 구축한 자료이다. 2012년 요양종결 근로자를 모집단

으로, 지역과 장해등급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를 먼저

층화하고 성별, 연령, 요양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통추출

하여 총 2,000명을 표집하여 2013년부터 조사한 자료이

다[13].

본연구의 분석대상은 산재보험패널 1차 년도(2014년)

부터 3차년도(2016년)까지 병합한 자료이다. 산재근로자

의 재활서비스 욕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1차

조사대상자 2,000명 중 2차년도와 3차년도 중 한 번이라

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를제외하여 총 1,668명을 대상

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개년도 자료를 연결한

5,004개 관측치(balanced panel data)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와 재활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을위한 기술분석과

시간에 따른 재활서비스 욕구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식별 기호를 기준변수(panel variable)로 조사 차수

를 시간변수로 지정하여 패널분석에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3.0과 STATA/SE 14.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주관적인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를 질문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는 10개의측정 변수가 사용되었고 문항 신뢰도

Chronbach’s α는 .917이었다. 재활서비스 필요정도를 쉽

게 인지하기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재활서비스 이용 욕

구가 크다는 의미로 재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활서비스 이용

패널 1,668명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은 Table 1과 같다.

산재근로자는 남성이 83.3%이고, 50대가 36.2%, 40대

24.9%, 60대 이상이 18.6%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44.7%, 중졸 19.1% 이었고, 산업재해

유형은 사고가 91.7%, 질병이 8.3%이다. 요양기간은 3개

월 초과∼6개월 이하가 41.8%,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가 23.7%, 2년 초과도 2.6%에 이른다. 장해유형은 10∼12

등급 41.1%, 13∼14등급이 27.7%였고 장해없음도 17.6%

였다.

Category N % Category N %

sex
male 1389 83.3 Accid

ents
type

accident 1529 91.7

female 279 16.7 disease 139 8.3

age

to 20’s 98 5.9

Edu.
Back
grou
nd

No Scho. 68 4.1

Elementary Gradu. 276 16.530’s 241 14.4

Middle S. Gradu. 318 19.1
40’s 416 24.9

High S. Gradu. 745 44.750’s 603 36.2
Over University

Gradu.
261 15.6than 60’s 310 18.6

Impair
ment
Rating

1∼3 24 1.4

Care
Perio
d

below 3 m. 262 15.7

4∼7 70 4.2 than 3m.∼ less than 6m. 697 41.8

8∼9 134 8.0 than 6 m.∼less than 9 m. 396 23.7

10∼12 685 41.1 than 9 m.∼les than 1 y. 140 8.4

13∼14 462 27.7 than 1 y.∼less than 2 y. 130 7.8

No Impair. 293 17.6 than 2 y. 43 2.6

Total 1668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전의 삶의 모습과 질을 회복하

도록 하는 것 즉 원활한 일자리 복귀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근로자 개인에게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1

차에서만 조사되었다. Table 2에서 보면 조사대상자

1,668명 중 재활서비스 이용자는 53.0%이다. 재활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서비스는 이용 경험 있음이

15.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의료재활서비스는

39.0%,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24.2%가 이용하였다

Category

Use of
Service

No Using Total

N % N % N %

Rehabilitation
service

884 53.0 784 47.0 1,668 100.0

Vocational Rehab.
Service

251 15.0 1417 85.0 1,668 100.0

Medical Rehab.
Service

651 39.0 1017 61.0 1,668 100.0

Socio-psychiatric
Rehab. Service

403 24.2 1265 75.8 1,668 100.0

Table 2. Use of Rehabilit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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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의 변화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산재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의 변화이다.

각 재활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에 연차별로응답한 비중

을 Fig. 1에 제시하였다.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

한 비중은 다소 낮은편인데그 중필요도가 높게나타난

서비스 내용을 보면,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생활안정자

금 융자 등), 재발 방지 및 건강 증진 위한 지원(합병증

예방 및 운동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직업훈련, 취업알

선 등) 등이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Fig. 1.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

연차별로 차이를 보이는 재활서비스 내용으로는 원직

장 복귀 지원, 재취업 위한 지원,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현장 훈련 등), 창업 지원(창업

컨설팅, 점포임차비용 등) 등의 내용은 1차년도에 비해 3

차년도의 필요도가 하락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오히려 1

차년도에 비해 필요하다는 비중이 더높아진다는 공통점

이 있다. 요양종류 후 1년이 지난 후에 일자리 복귀 혹은

일자리 이동에 대한 서비스 필요 정도가 더 높다는 의미

이다. 일자리 복귀와 관련한 산재보상서비스와 재활서비

스는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 하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위에 제시한 논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시간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의변화를 탐색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해 패

널데이타의 선형회귀분석(OLS regression) 결과와 종단

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에 아

래 Table 3, 4와 같이 분석하였다.

var. coef. t p

demogra
phic

sex 0.406 1.51 0.131

age 0.001 0.99 0.32

education year -0.007 -0.19 0.848

care period -0.237 -2.53 0.011

levels of disability 0.027 1.35 0.176

ability on job
performance

0.486 9.98 0.00

use of
rehabilita
tion
service

Vocational Rehab. -0.356 -1.15 0.249

Medical Rehab. 0.19 0.09 0.93

Socio-psychiatric Rehab. -0.018 -0.07 0.942

job training -0.542 -2.15 0.032

community service -3.527 -4.18 0.00

employm
ent
status

work at n new firm -1.211 -5.17 0.00

self-employed -0.140 -0.3 0.762

unemployment -2.421 -8.08 0.00

con 26.879 26.74 0.000

R2 0.0736

F 28.30 (Prob>F=.000)

Table 3.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OLS 모형에서 설명력은 낮다.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

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요양기간’, ‘현재 직

무수행능력’, ‘총 직업훈련 횟수’,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재취업’, ‘미취업 이었다. 현재 직무능력만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요양기간이 길수록, 직업교육훈련 횟수가 많

을수록,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으면 재활서

비스 필요 정도가 낮으며, 재취업, 미취업인 경우도 재활

서비스 필요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재

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산재근로자가 일관된 유형이 아

님을 보여준다. 직장복귀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근로자와

요양기간이 길고 직장 복귀가 어려운 근로자 모두가 재

활서비스 필요도가 낮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재활서비스 이용,

경제활동 형태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활서비스 필

요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

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같다. 모형의적합성을 보기위해 모형의설명

정도와 오차 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패널 개체 특성

을 나타내는 오차 항과 종속변수와의 상관계수 추정치인

[14] corr(u_i, Xb)가–0.9029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형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F검정의 결

과(Prob>F=0.000)에서도 고정오차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 설명변수로 투입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

분산에서 패널 집단이 특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9.7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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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rho=.8972).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해 연령, 교육연수, 직무수

행능력, 지역사회연계서비스 경험, 미취업이 영향 요인으

로 나타났다.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재활서비스 필요정

도는 0.78 증가한다. 현재 직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재

활서비스 필요정도가 증가하고, 교육연수는 부적관계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은 이들이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

가 크다고할 수 있다.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이들의 재활서비스 필요정도가 낮아졌는데, 지역사

회연계서비스가 재활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자는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경제활동 형태에서 미취업이 유의

미한 영향 요인인데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들에

게 있어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필요는 취업이라고 볼 때

상대적으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var. Coef. Std. Err t P>｜t｜

age .7838 .0919 8.52 0.000

education year -1.6177 .8040 -2.01 0.044

ability on job performance .1802 .0715 2.52 0.012

job training .42351 .4350 0.97 0.330

community service -1.5327 .7336 -2.09 0.037

work at n new firm -.6472 .5047 -1.28 0.200

self-employed .8696 .7800 -1.11 0.265

unemployment -1.6392 .5109 -3.21 0.001

_cons 6.5084 9.6569 0.67 0.500

R-sq: within = 0.0462
between = 0.0023
overall = 0.0010

corr(u_i, Xb) = -0.9029

Number of obs = 5004
Number of groups = 1668

F(8,3328) = 20.14
Prob > F = 0.0000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panel regression analysis)

여기서 유의할 것은 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

에서 영향요인과 차이점이다. 회귀분석에서는 연령과 학

력, 미취업이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시간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 직업

훈련 횟수와 재취업은 유의미한 요인인데고정효과 모형

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

1)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 타당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실시하여 ‘오차 항과 독립변수간 상관이 없

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Prob>chi2 = 0.000) 대립가설

을 선택,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력은 횡단적으로 보면 영향이 없는데 요양종결 후 3년이

라는 전 기간의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

할 때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필요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으

로 고려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이들의 재활

서비스 필요정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재취업한이들이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가 낮

아진다는 것도 일면 예측 가능한 결과이긴 하나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면 재취업 경제활동 형태는 재활서비스 필

요정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세 차례에 걸친 산재패널조사에 모두 응답한 산재근

로자 1,6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으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이

용 현황과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

는 이들은 53.0%, 세부적으로는 직업재활 15.0%, 의료재

활 39.0%,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 24.2%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자원서비스 이용 경험 비중은 더 낮아져 1∼3차

년도 이용자 모두를 합산하여도 68명에 그쳤다. 지역사

회자원연계서비스에서 확대하길 원하는 분야는 건강증

진, 취업관련 분야가 주를 이루었고 재활서비스 필요정

도를 나타내는 평균은 높지 않았다.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연수,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

스 경험, 재취업, 미취업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미취업,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경험으로 앞의 횡단

면 분석과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활서비스 공급과 이용에서 효과

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서비스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난 원직장 복귀, 재취

업 위한 지원, 재발 방지 및 건강증진 지원, 경제적 안정

을 위한 지원 등의 서비스에 자원을 집중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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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근로자 개인특성에 따라 필요한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 정도가 다름을 볼 때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사회복귀에 필수적인 재활서비스 내용을 개

선하고 근로자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재활서비스

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 기관의 지역 균

형 배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도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

과 재활서비스, 지역사회연계서비스 등 이용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중이 낮지만 특정 분야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이용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산재근로자가필요로 하

는 것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가 필요로하는 재활서비스 내

용과 그 필요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을 고려하여 재활서비스 제공 계획이 필요하다. 산재근

로자의 일차적 욕구인 직장복귀를 위해서도장기적인 계

획이필요한 것처럼[15] 산재근로자의 연령, 학력, 경제활

동 형태 등에 따라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정도가 시

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요양기간 종료 후 초기 개입

내용을시기별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필요할것이다.

본 연구는 3차까지 조사된 산재보험패널자료를 이용

하여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필요도의 변화정도와 영

향 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연구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패널조사는 5년 단위로 패널을 유

지하는조사인만큼 3차에 이른 조사결과만으로분석대상

으로 하였다는 점과 조사결과에 따른 재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연구의 한계점이

다. 향후 공개될 1∼5차자료 전체를 이용하여 산재근로

자의 재활서비스 필요 변화를 추적하는 것과 아울러 서

비스를 이용한 패널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만족도, 직

업복귀와 재활 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재활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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